
나라현・중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
제 2 탄  미카사야마 산  

올해는 나라현과 중국 산시성(섬서성)이 2011 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

해입니다. 이를 기념하여 나라현 내에 있는 중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, 특히 산시성과 연관이 있는 지역을 

중심으로 소개합니다. 제 2 탄에서는 아베노 나카마로와 관련이 있는 미카사야마 산과 나카마로의 노래비를 

소개합니다.  

 

나카마로로 말하자면, 견당사나 백인일수(100 명의 시인의 와카를 한 수씩 집대성한 와카 시집)의 시를 

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듯합니다. “하늘을 우러러 머나먼 곳을 바라보자니, 예전 미카사야마 산의 달과 같은 것 

이로구나. (天の原 ふりさけ見れば 春日なる みかさの山に 出でし月かも)” 라고 고국을 그리워하던 나카마로가 

읊은 ‘망향’은 중국에서도 유명합니다. 

견당사는 중국 당나라(618~907)에 파견된 사절로, 당시 선진국이었던 당나라 문화와 제도를 현지에서 배워 

일본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. 나라 출신의 아베노 나카마로 (698~770)는 견당사의 대표적인 인물 

입니다. 717 년 당나라 장안(현재 산시성 시안시)에서 유학하여 당나라 

관료가 되었으며, 753 년에 드디어 당나라 황제에게 귀국을 명받았을 때 

읊은 것이 이 시입니다.  

나라현 내에는 ‘미카사야마(三笠山)’와 ‘미카사야마(御蓋山)’ 두 개의 

‘미카사야마’ 산이 있는데, 나카마로가 읊은 시에 등장하는 것은 ‘미카 

사야마(御蓋山)’로 알려져 있습니다. 가스가타이샤 신사 창건 신화의 

무대이기도 한 미카사야마를 향해 견당사가 당나라로 건너가기 전에 

안전히 항해하기를 기도하였습니다. 지금은 누구도 발을 들여서는 안되 

는 신성한 곳이 되었습니다. 나카마로는 고향인 나라를 향한 마음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은 아닐까요. 아쉽게도 

나카마로는 항해 사고로 인해 귀국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당나라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.  

  저는 이번에 나라현내 나카마로가 읊었던 시가 새겨져 있는 노래비 3 곳을 둘러보았습니다. 

① 시와 관련 있는 가스가타이샤 신사(나라시)에 노래비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독지가가 2015 년 가스가 

타이샤 신사에 봉납한 노래비  

② 나카마로의 탄생지로 알려진 아베몬주인(나라현 사쿠라이시)에 세워진 노래비  

③ ‘헤이조쿄’ 스자쿠몬에서 4km 남쪽에 있는 라조몬 유적 공원(나라현 야마토코리야마시)에 세워진 노래비 

 중일 교류에 큰 공헌을 한 나카마로에 대한 마음이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감탄했으 

며, 나카마로의 노래비를 둘러보면서 ‘망향’의 심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.  

      （나라현 국제교류원  오춘란） 

 

 

 

 

 

 

         

(사진 중앙의 밝은 부분이 미카사야마 산) 

①노래비(가스가타이샤 신사) ②노래비(아베몬주인) ③노래비(라조몬 유적지) 


